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집 짓기 

이 평화의 시기에, 우리는 평화 구축 사역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며, 기다림이 아니라 행함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재프 바멘조 (바-멘-조)는 카메룬 (렐루파)의 기아와의 전쟁 네트워크, 국제 평화기구의 코디네이터로 이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룬에서의 그의 사역은 장로교 평화구축 프로그램과 세계선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평화 및 지구촌 증인 헌금'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카메룬에서는 영어권의 소수가 대부분 프랑스어를 쓰는 국가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2016년에, 점증하는 불평등으로 인해, 변호사와 선생님들이 평화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폭력으로 진압했고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재프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4월에, 그의 숙모는 집을 잃었는데 군대가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의 여동생의 남편은 살해되었는데, "그가 무슨 범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전쟁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타겟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은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숭고함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카메룬 장로교회의 한 성도가 썼습니다.

그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재프는 그의 사역을 십년 이상 계속해 오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2005년에 이 네트워크는 그 나라의 가난하고 인구 밀집지역인 북부지역의 반복되는 기아 문제들을 특별 문제로 인식하고 음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동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식료품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게 했으며 식품이 연중 가하도록 했습니다.  

혼란과 폭력 속에서, 재프와 네트워크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도왔다. “기아의 근본적인 원인을 시정하는 것이 증상에 집중하는 것보다 항상 낫다. 초기 단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뒤쫓아가서 갈등을 해결하려 애쓰는 것보다 항상 낫다.”

미국장로교는 카메룬 장로교회와 이 지역의 국제평화기구와 장기간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저는 종종 절망하지만,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평화를 찾고 힘을 얻도록 (당신의 교회가 당신 몫의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시오)를 통해 돕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헌금을 통해, 우리는 카메룬에, 우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또 긍휼, 평화, 정의가 마음에 와닿는 말만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요구가 되는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 우리는 능동적인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하면, 많은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나님, 폭력을 겪고 있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소서. 우리의 공통의 인간성과 당신의 얼굴을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인식의 차이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에 처하게 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